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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F, 지진피해 성금 380만유로
임직원 140만유로 모금에 회사 140만유로 기부 … 한국 6000만원

BASF는 2월11일 인도양 인근 대지진 및 해일 피해지역의 재건 및 구호활동을 위해 전 세계 임직원들이 총 

140만유로의 성금을 모금했으며, 회사가 동일금액을 매칭 그랜트(Matching Grant)해 총 280만유로(약 37억원)

의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  

성금 모금은 대참사 직후인 2004년 12월30일 BASF그룹이 100만유로의 성금을 기부한데 이어 전 세계 임직

원들이 전개한 대규모 캠페인의 성과로 한국BASF 또한 성금모금에 동참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3000만

원에 회사가 동일금액을 기부해 총 6000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.

한국BASF 김종광 회장은 “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책임감 있는 기업․시민으

로서 당연한 책무이며, BASF가 지향하는 핵심경영 가치"라고 강조했다. 또한 ”성금 마련을 통해 BASF 그룹

의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 동료애와 인간애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, 향후 피해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

적인 구호 및 재건 노력도 계속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BASF 그룹 임직원들은 재난 이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타이 등 피해지역 현장에서 

구호물품 지원 및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추가 조성된 280만유로의 성금 또한 

피해지역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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